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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헌1*, 전상호1, 심재홍1, 이동원1, 이윤혜1, 권순익1

1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

[서론]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토양에 유기물의 투입을 통

한 탄소격리도 하나의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유기질비료는 작물에 양분공급능뿐만아니라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함으로 토양

의 건정성을 향상시킴으로 현재 친환경 농업을 위한 정책인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정부에서는 실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

는 기존 무기질비료의 사용에 대비하여 유기질비료의 사용이 작물의 생육과 토양탄소 축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시험의 처리구는 무처리구, NPK처리구, 혼합유기질비료 처리구로 구분하였으며 작물별 무기질비료의 사용량과 유기질

비료의 사용량은 토양검정시비량을 기준(N-P2O5-K2O= 6.5-3.0-3.6 kg 10a-1)으로 수행하였다. 유기질비료처리구는 토양검

정시비량을 기준으로 0.5, 1, 1.5배로 설정하였다. 작물의 생육 및 토양의 특성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작물은 생체중, 건물중, 

양분함량을 분석하였으며 토양 특성은 화학성(pH, EC, 총탄소, 유효인산,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교환성 양이온)을 분

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유기질비료 사용에 따른 상추의 생육은 무처리구를 제외하고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며 무기질비료와 차이없는 생육을 확인

하였다. 작물의 질소비효율을 평가한 결과에서는 무기질비료와 유기질비료간의 차이는 없었으나 유기질비료 1.5배 처리구에

서는 그 결과값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토양특성의 변화에 대한 결과로 pH, EC, 유효인산, 교환성 양이온 및 질소화합

물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토양탄소함량은 유기질비료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무기질비료 사용보다 유기질비료의 사용이 농경지에 탄소 축적에는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양분의 과다투입 등을 통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용량을 추천량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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